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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넘어, 문화예술의 통로가 되다”
신세계디에프, ‘2025년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영예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규 선정
■예술 후원, 기획전 개최, 창작자 지원 등 문화예술 생태계 확대 기여 인정

(신세계면세점=2025/11/13)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라 문화예술 후원 매개 실적이 우수한 단체와 모범적으로 후원활동을 일구어 낸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후원 규모뿐 아니라 ▲후원 활동의 지속성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공익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심사에서 신세계디에프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과 꾸준한 사회적·공익적 기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세계디에프는 ▲예술 전시 및 팝업 운영 △청년 작가 및 창작자 후원 ▲공항·도심 상권의 문화 감수성 향상 ▲K-컬처 확산 프로젝트 등을 이어오며 면세점을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명동점과 인천공항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유영국미술문화재단 등 공공·문화기관과 협력해 국내외 고객에게 한국의 문화 자산을 소개해 왔다. 또한 한국메세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고 전시 협업을 진행했으며, 백남준아트센터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도 선보였다.

이처럼 신세계디에프는 상업 공간을 아티스트 협업 전시와 미디어아트 콘텐츠로 확장하며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이를 통해 예술 생태계 조성과 문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기업이 가진 공간과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예술의 대중적 확산과 창작 생태계 지원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후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지난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5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제도’ 시상식에서 (왼쪽부터)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과 이희재 신세계디에프 상무가 인증패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